
 

 

제45권 제16호    2025년 3월 2일 

2 7 0 1  W . 2 3 7 t h  S t .  T o r r a n c e ,  C A  9 0 5 0 5 

www.103skcc .org    103skccusa@gmai l .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 무 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내가 보니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

더라. 그가 많은 향을 받아들더니 …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하느님 앞으로 올라가더

라”고 묵시록은 말한다.  

  맑은 향알을 숯불에 얹어 향로를 저으면서 피어오르는 

향의 연기에는 매우 청아한 아름다움이 있다. 선율과 향기 

그윽한 가락과도 같다. 목적을 따로 두지 않는 노래처럼 순

수하다. 귀중함의 아름다운 낭비이다. 선심으로 모든 것을 

내주는 사랑처럼. 

  주님께서 베다니아에 앉아 쉬실 적에 마리아가 값진 감

송유를 가져다가 거룩하신 발에 붓고는 머리털로 닦아드

려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던 것이나 같다. 속이 좁은 이들

은 “이게 웬 낭비냐”고 투덜거렸으나 천주 성자는 “가만 두

어라. 이것은 내가 안장될 날을 보고 한 일이니라”고 말씀

하셨다. 거기에는 죽음과 사랑과 향기와 봉헌의 신비가 담

겨 있었다. 

  향을 피우는 일도 그렇다. 아무런 목적도 따로 두지 않고 

그저 자유로이 피어오르는 아름다움의 신비가 여기 있다. 

타고 태우면서 죽음을 지나가는 사랑의 신비가 여기 있다. 

답답한 이들은 여전히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물을 게

다. 

  이것은 향기의 제헌이다. 바로 성서에 이것은 성도가 올

리는 기도라고 하였다. 향연은 기도의 표상이다. 특히 아무

런 목적도 두지 않는 기도, 성영 한편이 끝날 때마다 이어

지는 영광송처럼 그저 아무 소원도 없이 하느님께로 올라

가는 기도, 오직 “그토록 훌륭하시기에” 하느님께 숭배와 

감사를 올리는 그런 기도의 상징이다.                  

향 (1)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시편 92, 2-3. 13-14. 15-16)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 

    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 

    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 

    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 

 

◎ Lord,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you. 

                                        (Psalms 92:2-3, 13-14, 15-16) 

○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the LORD, to sing praise to  

    your name, Most High, To proclaim your kindness at  

    dawn and your faithfulness throughout the night. ◎ 

○ The just one shall flourish like the palm tree, like a  

    cedar of Lebanon shall he grow. They that are planted  

    in the house of the LORD shall flourish in the courts of  

    our God. ◎ 

○ They shall bear fruit even in old age; vigorous and  

    sturdy shall they be, Declaring how just is the LORD,  

    my rock, in whom there is no wrong. ◎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입당 : 희망의 순례자들   파견 : 6 (다해) 연중 제8주일 



 

본당 소식 

▶ 재의 수요일 미사 

   일시 : 3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30분 

 

▶ 사순특강 및 십자가의 길 안내 

   제1강의  주제 : 신앙, 회개의 삶 

              3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3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제2강의  주제 : 그리스도 왕국, 하느님의 나라 

              3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 

                3월 21일(금) 오후 7시 30분 

   제3강의  주제 : 십자가, 수난과 죽음, 부활에 이르는 길 

               3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 

                3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제4강의  주제 : 부활, 새로운 창조 

              4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4월 4일(금) 오후 7시 30분 

   제5강의  주제 : 기도, 신앙인의 숨 

                4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4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 50분 강의 후 종교음악 감상 

  

   ※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3월 14일(금) - 4월 11일(금) 

    

  

 

 

  

 

 

 

우리들의 정성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일시 : 3월 2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안나회 모임 

   일시 : 3월 9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면형무아 성경공부 안내  

    (히브리서, 가톨릭서간, 요한묵시록 - 한국어)  

   화요반(대면반)     개강 3월 11일  오전 9:30~11:00 

   화요반(비대면반)  개강 3월 11일  오후 7:30~9:00   

   수요반(비대면반)  개강 3월 12일  오후 7:30~9:00   

   목요반(비대면반)  개강 3월 13일  오후 7:30~9:00   

   금요반(비대면반)  개강 3월 14일  오전 9:30~11:00  

   * 수강료 : 1회 참석할 때마다 $7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인터넷 주소는 개별통보 

   신청 : 장명화 수산나 수녀  ☎ 562-900-8777  

             

          

           

   

 

            

 

 

 

교  무  금  $    4,360.00  

주일헌금  $    2,987.00  

기      타  $        60.00  

합      계  $    7,407.00  

구자운 김상기 김원모 김은학 김정웅 김찬구 김충섭 

김향규 나경흠 박순자 박진숙 안재만 오명섭 오수민 

위진록 이동군 이은애 이인석 이재정 이항우 이현창 

임종택 장선희 정규숙 정대길 정종미 조준제 최미열 


